
 들어가는 말 
   책임지지 않고 피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 나누어 봅시다.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룻 3:6-13) 
6.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1. 시어머니의 지시를 듣고 룻은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행동과 말을 정리해 봅시다.(7,9절)

   => 

2. 룻을 본 보아스의 평가와 반응은 무엇입니까?(10-13절)

   => 

3.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조건부로 승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12-13절, 신25:5)

   => 

4. 세상에서의 관계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이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 행동합니다. 그러나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10,11,13절)

   => 

5.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내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개인의 유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본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나눕니다.)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부어지는 인애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의 계산적이고, 조건을 따지는 정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이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따른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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